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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molecular Research로의 영문지 개명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3일 순천대학교에서 개최된 2001년도 추계총회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우리 학회의 영문학술

지인 Korea Polymer Journal (이하 KPJ)은 내년도부터 Macromolecular Research로 이름을 바꾸어 새롭

게 회원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KPJ가 SCI 등재 학술지로 발전하고, 해마다 im-

pact factor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데 대해, 그 동안의 KPJ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노

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PJ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적인 고분자 전문학술지, 특히, 적어도 아시아 지역 최고의 고분자 전문학

술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지 이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그간의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영문지 

편집위원회, 학회발전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Macromolecular Research란 새로운 이름

으로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학술지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SCI에서의 impact factor가 학술

지의 등급과 질을 결정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회의 영문지

를 국제적인 학술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롭게 출발하는 Macromolecular Research는 당분간은 Formerly Korea Polymer 

Journal이라는 부제를 달고, 학술지의 권, 홋수도 KPJ의 것을 그대로 승계할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본격적으로 Macromolecular Research란 이름만으로 우리 학회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학

회지의 개명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명을 계기로 하여 체제와 운영방식 모든 면에서 국

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발하는 Macromolecular Research는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Member를 새로 구성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외국의 국제학술지처럼 편집이사가 편집업무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논문투고에서부터 심사와 인쇄 및 출판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며 

논문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Macromolecular Research의 SCI impact 

factor를 빠른 시일내에 다른 국제학술지와 견줄 수 있는 1.0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동안의 KPJ 또는 Macromolecular Research에 출판

된 논문에 대한 인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문지 투고에 대한 게재

료 인하 혹은 면제 등을 포함하여 회원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편집위원회 차원의 노력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

려울 것입니다. 우리 Macromolecular Research에 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에 부응하여 Macromolecular Research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집위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는 Macromolecular Research에 투고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논문

은 학회 사무실 대신 편집이사인 하 창식 교수에게 직접 보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논문 투고 주소: 하 창식 교수(e-mail: csha@pnu.edu) 

(○우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회원 여러분들의 Macromolecular Research에 대한 애정어린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문지 편집위원회> 


